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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(錢)을 따지지 않고 먹는
바다의 깨소금 ‘가을 전어’ 
가을철 대표 별미 전어(錢魚)는 ‘하도 맛이 있어 살 때 돈을 따지지 

않는다’고 해서 이름에 돈 전(錢) 자가 들어갔다고 한다. 월동준비

를 위해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가을 전어는 지방함량이 높아 육질이 

부드럽고 고소하다. 특히 가을 전어는 뼈째 썰어 먹거나 무침, 구

이 등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고 칼슘, 단백질, 지방 등이 풍부해 

가을 보약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. 전어는 남해안과 서해

안 일대에서 많이 잡히는데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서해안 갯벌전

어의 맛을 최고로 친다.	                 글 서창석  그림 주영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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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OD 1 전어회

전어를 먹는 방법은 회, 무침, 구이, 탕, 젓갈 등으로 다양하다. 그 중에서

도 전어회는 여느 생선회와는 또 다른 별미 중의 별미다. 전어회는 전어의 고

소함이 뼛속까지 배어 있기 때문에 뼈째로 썰되 투박하다 싶을 정도로 썰어야 

특유의 찰지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. 또한 고소함을 위해 다진 마늘, 고

추, 참기름 등을 섞은 된장을 찍어 먹어야 제 맛이다. 전어회를 쌈으로 먹을 

때는 상추보다는 비린내를 잡아주는 깻잎이 어울리며 영양학적으로는 전어가 

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인 다시마와 궁합이 잘 맞는다.

사실 요즘에야 

운송수단이 좋아져 

전국 어디서나 쉽게 

먹을 수 있지만 

과거에는 내륙에서 

흔한 생선이 아니었지.

전어야 반갑다!

너를 만나니 가을이 

왔음을 실감한다!!

뭐가 좋을까?

전어회? 회무침? 구이? 뭘 따지나, 

이 사람아?

종류별로 

다 시켜, 다 

난 쌈장에 찍어 마늘과 고추를 

곁들여 깻잎에 싸먹는 전어회

가 가장 맛있어

나도 전어의 고소한 맛을 

보기 위해 가을이 되기를 

늘 기다렸다 

그런 걸 보면

우리는 

참 좋은 시대에 

살고 있는 거야

난 각종 채소와 

초고추장에 버무린

전어회무침이 

최고던데

전어회가 느끼하다면 무침으로 먹어 보자. 잘게 썬 전어회

에 다진 마늘과 양파, 무, 깻잎, 미나리, 오이 등 각종 채소

와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을 넣어 버무린 전어회무침은 맛은 

물론이고 풍부한 채소까지 더해져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잡

힌 보양식이 된다. 어느 지역에서는 콩가루를 뿌리기도 하

는데,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도는 전어회무침에 밥과 참기

름을 넣고 쓱쓱 비비면 새콤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

인 전어회무침 비빔밥이 된다. 어느 미식가는 전어회를 쌈

으로 먹을 때 전어회무침 비빔밥을 쌈장 대용으로 쓰기도 

한다.

FOOD 2 전어회무침

전어는 구이가

최고지요!

집 나간 며느리를 

돌아오게 했다는

전어구이 냄새!!

전어야~!

너의 희생이 있어

올 가을이 너무나

행복하구나!!




